
여수단지,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전남 여수에서 정부 4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가 개최된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 4개 부처가 참석하는 화학

사고 예방 간담회가 6월13일 여수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에서 열린다고 6월12일 발표했다.

전국 18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장 순회 간담회로,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단지 화학

관련기업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화학사고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관련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원·하청기업 사업주, 근로자, 노조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0여명도

초청된다.

이밖에 광주지방노동청, 영산강환경청, 여수시청 등 각급 기관장과 관계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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